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미생물 효소 피티민 생산균 개발
북한 과학원, 가금사료 생산에 이용 … 고기․알 생산 10% 확대

북한 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연구사들이 오리․닭 등 가금류 사료에 필요한 미생물 효소제인 피타제 생

산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9월11일 보도했다.

중앙TV는 연구소 진균연구실 연구사들이 자체적으로 피타제 생산균을 만들어 2000년부터 농업성 축산관리

국 산하 공장과 목장들이 점차 도입함으로써 비싼 사료를 전혀 첨가하지 않고도 고기와 알 생산을 종전보다 

10% 늘릴 수 있게 했다고 소개했다.

중앙TV에 따르면, 피타제는 가금류가 사료 속에 함유돼 있는 인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도와준다.

가금류 등 위가 하나인 가축은 피타제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옥수수, 쌀겨, 콩깻묵과 같은 사료에 함유돼 

있는 인을 30%밖에 흡수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배설한다.

때문에 종전에는 사료에 피타제를 첨가하기 위해 수많은 뼛가루를 수집해 증기로 쪄낸 뒤 다시 분쇄하느라 

많은 인력과 전력을 소비해야만 했다.

그러나 피타제 생산균을 만드는데 성공함으로써 비싼 뼛가루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사료를 충분히 공급하

고 가금류의 소화흡수율도 높일 수 있게 됐다.

서래훈 연구실장은 “우리 연구집단은 새로운 피타제 생산균을 만들어 목장들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

으며, 처리방법도 간단해 연구소에서 종균을 가져다 쌀겨에 접종해 배양한 뒤 총 사료량의 0.5-1%를 섞어주면 

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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